
넥센타이어, 유럽시장 공략 성공적
3/4분기 영업이익 525억원 656% 폭증 … 국내외에서 신차용 수요 급증

넥센타이어가 유럽시장 공략을 통해 원/달러 환율의 한파를 피해 사상 최고의 영업실적을 달성했다.

넥센타이어는 2009년 3/4분기 영업이익이 52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56% 증가했다고 10월26일 발표했다.

매출액은 2443억8000만원으로 29%, 당기순이익은 395억3000만원으로 508% 증가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영업이익률은 21%로 2/4분기(20%)와 시장기대치(16%)를 훨씬 뛰어넘어 타이어 3사 중 최고치를 기록

할 것으로 예상했다.

넥센타이어 관계자는 “최근 원/달러 환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유로화, 파운드화의 상대적 강세로 고수익을

거두었다”며 “품질과 성능 면에서 국내외 바이어들의 호평이 판매 호조와 높은 수익성으로 이어지고 있고, 국

내 완성차기업으로부터 신차 타이어 납품 수요도 급증하고 있어 2010년 전망도 밝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종만 넥센타이어 대표는 “2009년 들어 내수 판매 급증과 수출시장 다변화로 틈새시장을 적극 공략한 점이

이익률을 높이는 원동력이 됐다”고 설명했다.

넥센타이어는 최근 창녕에 1조원을 들어 제2공장을 건설함으로써 세계 10위권의 타이어 생산기업으로 도약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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